
역사는 기억됨으로써 역사가 되고, 기억됨으로써 역사는 이어진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까닭은 
그것을 이어가고 싶기 때문이다. 이제는 미래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5·18정신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무심한 ‘망각의 시대’를 고민해야 할 때다. 5·18정신을 어떤 형식으로 담아 미래 세대들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이어질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학적 성찰과 물음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한다. 

최근 10년 동안의 열기에 비해 올해는 투고된 작품 수도 줄어들었고, 전체적인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5·18민주화운동이 도달해야 할 박제되지 않은 새로운 미래를 참신한 시선으로 그려내고 있는 
작품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5·18을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알레고리나 전언 등을 통해 상징화하는 
작품이 더러 있었지만, 은유적이고 메타적인 시선이 부족하고 문학적 완성도가 있는 작품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시선으로 접근하는 작품이 많지 않았다는 
뜻이다. 향후 5·18문학상 작품 공모 때 ‘새롭고도 신선한 시각과 내용’에 강조점을 두어 공모하길 
권하고 싶다. 

당선작 외에 논의된 작품은 「일요일」 외 5편과 「꽝이」 외 4편이었다. 「일요일」은 제출한 작품 모두 
실험정신이 돋보이고 그중에서 가장 나은 작품이었다. 다만 ‘수사적 은유에서 삶으로서의 은유로’가 
동반되지 않으면 자칫 공허한 말의 실험이 될 수 있다. 「꽝이」는 이산의 아픔을 겪고 있으면서도 
따뜻한 공동체 정신을 잘 구현한 작품이다. 각박한 현실을 살면서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작품이지만 
신인다운 새로움이 부족했다. 두 작품 모두 나름 일정한 시적 성취를 보이나 5·18 정신과의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웠다. 

770편의 작품 중에서 당선작을 선정하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지하 1층의 
배관을 통해 세상과 일상의 삶을 탁본하는 사유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타자와의 소통과 배려가 결핍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배관으로 잘 형상화하였다. 마찰음을 낼 때는 삶에 대한 태도나 형식을 바꿔서 
소통해야 함을 적확한 이미지와 감각적 깊이를 더한 문장으로 말하고 있었다. 함께 투고된 작품들 모두 
고른 수준을 보여주었다. 작품마다 작품의 형상화와 구조가 안정적이며 상징성을 획득하고 있으며 5·18 
당시 희생자들의 죽음을 진정성 있게 재현해 내고 있었다. 정제된 언어 속에는 오랜 시간 5·18에 대해 
숙고해 온 고통의 내력이 느껴졌다. 

당선을 축하드리며, 응모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더 많은  5·18과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다운 빛깔로 물들이는 말(⾔)들을 기록해 나아가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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